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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[상가분양] 선임대차계약에 따른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하고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선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분양사로부터 신규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 및 입주지원금 및 일정기간 차임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분양계약을 유지하였다면 수분양자가 선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양해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실제 선임대차계약이 존재했고 관련 지원 확약도 이행된 이상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워(대법원 2025다219673 판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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